
○ 최근 경암학술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최만수 교수가 1

억원을 ‘신임교수 연구정착기금’으로 쾌척했다.

○ 12월 16일(수)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, 최만수 교수를 비롯해 주요 

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
○ 성낙인 총장은 “최만수 교수님은 나노기계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공학자로 독창적인 

연구 영역을 확립하시며 우리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계신 분”이며 “교수님

의 학문 탐구정신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의 모습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”

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 

○ 이어 최만수 교수는 “학자로서 영광스러운 경암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감사

하다”고 소감을 밝힌 뒤 “현재의 성과는 국가의 지원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받

은 것을 돌려주는 기부는 당연한 도리이며, 이번 기부를 통해 신진 연구자들이 연

구에 몰두하여 큰 성과를 내는 데 꼭 필요한 ‘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제도’가 확립

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 

○ 최만수 교수는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한 3차원 나노입자 조립 기술과 그를 응용한 

소자를 개발해 왔으며, 지난해에는 나노크랙을 이용한 초고감도 센서를 발표한 바 

있다. 또한 나노기술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태양전지와 연료전지에 적용하는 멀티

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. 

○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인 최만수 교수는 2014년 한국인 최초로 

국제에어로졸기구(IARA) 회장에 선출되었으며, 2004년부터 에어로졸 공학 분야 최고 

권위의 학술지인 Journal of Aerosol Science의 편집장을 맡아오고 있다. 최 교수는 

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2년 ‘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’을 수상한 바 있다.

   (사진설명: 협약서 서명 후 성낙인 총장(左)과 최만수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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